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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BPN) and factors affecting BPN.   
Methods: This research was reviewed and synthesized systematically by meta-analyse. Fifty-eight 
published studies between 2008 and 2016 were sampled and the effect sizes were acquired.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In general, medium correlation effect sizes were 
found.  Competency among sub-factors of BPN showed highest effects. Parental factor was more 
related to BPN than school and individual factor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were the most crucial factors in the parental factors. School adjustment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the school factors. In school grade, the elementary school was more related to 
BPN than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a number of components for parent-education 
programs, and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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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 발달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성(individuality)과 자

율성(autonomy), 타인으로부터 분리-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 이러한 독

립, 자율성, 개인 고유성의 추구는 심리학적 탐구의 근본적 관

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Sampson, 2000). 한편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율성과 양육 및 보호에 대한 균형

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의 변경은 생후 3년까지인 초

기 아동기에 생겨나고,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위해 부모와 협상

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다시 발생하게 된다(Cherney, 2010). 아

동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개인적 영역으로서 통제하

고자 자율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동의 자율성 발달은 

연령 증가와 아동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

고 부모와의 관계에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

서 부모가 아동의 자율성 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수용하는지, 

부모-자녀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아

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Oh, 2010). 더불어 아

동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인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의 자

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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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며 아동의 내재동기,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되고 높은 

학업 참여를 예측한다(Y. B. Heo & Kim, 2012; H. Jang, Reeve, 

Ryan, & Kim, 2009).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을 동기의 핵심으로 보는 이론

인데, 인간을 성장과 통합을 지향하는 유기체라고 가정하고

(Ryan & Deci, 2000)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Deci & Ryan, 1985). 자기결

정성 이론은 다섯 가지의 미니 이론들로 구성된 매크로 이론

(macrotheory)으로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

구로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만족 경험을 강조한다

(Ryan & Deci, 2002).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이고 획득된다기보다 타고나는 필수조건으로 간주되는데, 욕

구의 충족을 통해 개인의 건설적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 등을 촉진할 수 있다(Ryan & Deci, 2002). 세 가

지 기본심리욕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율성 욕구는 기본심리

욕구의 필수요소로서 외부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에도 

흥미와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독립성과 혼동되기 쉬운데, 

독립성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의존

성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은 의존성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타율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Ryan & Deci, 2002), 다

른 사람의 지시와 의견에 따르면서도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

다(Ryan, 1993). 유능성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능성은 행위를 통해 습득된 기술 또는 역량이라기보다 행위

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성 욕구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타인을 보살피며 자신

과 타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

다(Ryan & Deci, 2002).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적 욕구

를 만족시키는 것은 개인의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Ryan & Deci, 2000).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다양한 삶

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Jeon, 2014). 이러한 이유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안녕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

고, 현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그 관계

가 보고되고 있다(Ahn, Park, & Jung, 2008; Noh & Sohn, 2014). 

이처럼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안녕감 및 행복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

후부터 활발해졌다. 초기 연구는 주로 교육심리와 학습, 스포

츠 분야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참여, 성취, 흥미, 태도, 적응, 진

로 등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보다 다양한 분야로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며 변화해가고 있는데, 건강, 대인관계,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병리, 양육, 안녕감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경

영학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

했다. 또한 연구의 대상도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아동학 분야에서도 자

기결정성과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연구물들이 나

오게 되었다(J. Y. Kim, 2009; Lim, 2015). 이렇듯 기본심리욕구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대상과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기본심리욕구가 근래 점점 더 중시되

고 있는 아동의 행복이나 안녕감 등의 변인과 관련이 높아 연

구의 범위가 보다 확장되고 연구물의 수가 증가되어 왔다. 그

런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된 변인들

은 매우 다양하고, 개별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변인의 수는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인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는 어

렵다. 또한 같은 변인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의 관련성을 분

석하여 산출된 상관계수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기본

심리욕구 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메타분석의 방법이 필요하다. 메타분석은 여러 연구의 계량

적 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개별 연구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릴 

때 수반될 수 있는 편향성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

적으로 결론 도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본 연

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

련된 변인들(개인, 부모, 학교 요인과 각각의 하위요인)의 관

계를 종합하여 상관관계의 효과크기(이하 효과크기와 동일)

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현재까지 연구된 변인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변인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을 위한 발달적 이해를 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학교현장

에서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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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에서 출간된 연구물 중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요인들

(개인, 부모, 학교)과의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연구문제 2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각 관련 

요인들(개인, 부모, 학교요인과 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연구문제 3

기본심리욕구와 각 관련 요인에 있어서 범주(학교급)별 상관

관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기본심리욕구와 각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있어 출판연도

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분석대상 논문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6년 4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

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출간

된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가 좀 더 엄격

한 심사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Gonseth, Guallar-Castillón, 

Banegas, & Rodríguez-Artalejo, 2004; Hyun, 2014; Paolucci, 

Genuis, & Violato, 2001; Woo & Park, 2011).

척도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Ryan과 Deci (2002)

가 개발한 기본 심리욕구 척도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BPNS])와 Deci 등(2001)이 개발한 내재적 욕구 만족 척도

(Instinct Need Satisfaction Scale), 이를 토대로 하여 아동을 대상

으로 개발한 아동의 내재적 욕구 만족 척도(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Scale [CINS]) 등을 한국어로 번안·타당화, 개

발한 척도(M. Lee & Kim, 2008; H.-E. Lee & Moon, 2012)를 사

용한 연구물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더불어 이들 척도를 근

간으로 하여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구성 개념을 동일하거

나 유사하게 사용하고, 연구 분야나 대상에 따라 척도를 수정, 

재타당화 하여 사용한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회도서관, 과학 기술정보 통합서비

스(NDSL), 누리미디어(DB-PIA),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정보원(KISS)의 온라인 검

색 DB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를 ‘기

본심리욕구’로 검색을 하여 검색된 논문을 모두 수집하였으

며, 기본심리욕구 외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기본심

리욕구와 내·외재적 동기’ 등의 검색어를 포함하여 수집하였

다. 자료 수집 기간은 2주 소요되었고, 자료 검색 결과 학술지 

논문 334편, 석 · 박사 학위 논문 1,227편, 단행본 2,581편, 공개

강의 자료 3편, 연구 보고서 15편을 모두 포함하여 총 4,160편

이 검색되었다. 이 중 연구 보고서 15편, 공개강의 자료 3편, 

단행본 2,581편, 석 · 박사 학위 논문 1,227편을 제외 학술지 논

문 총 334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334

편의 논문 중 기본심리욕구와 관련이 있는 논문만을 선별하

기 위해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 결과, 직 · 간접적으

로 기본심리욕구와 그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서 벗어난 논문 98편(우울, 무기력, 분노, 창의성, 외상 후 스트

레스 등관 관련한 심리정서요인), 아동 대상 논문이 아닌 경우 

121편, 연구자나 기관의 요청으로 원문 공개가 안 되었거나 

원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5편, 질적 연구 12편, 경향성 연구 5

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1차 분석을 통해 선정된 93편의 논문에 대해 2차 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본 심리욕구 관련 상관관계 값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 25편, 상관관계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 표준

편차, t, F, p 등의 수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 10

편을 제외하였다. 2차 분석 결과 총 58편의 학술지 논문을 추

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 선정 기준은 Table 1과 

Figure 1의 PRISMA flowchart와 같다. 

분석대상 논문의 처리 및 분석

자료코딩 및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분

석하기 위해 Ryan과 Deci (2002)의 자기결정성 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내에서 척도 번안 및 타

당화, 혹은 개발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을 분석 대

상으로 참고하여 코딩하였다(S. Han & Shin, 2009; M. Lee & 

Kim, 2008; Park & Kim, 2008). 기본심리욕구 관련한 내 ·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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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범주 요인(categorical variables)은 Moon과 Kang (2008)

의 연구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부모, 학교 요인으로 분

류하여 코딩하였다. 분석 시 범주요인은 출판연도, 학교 급(초, 

중, 고)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코딩 표에는 논문의 기본 정

보(저자, 출판연도, 표본 수, 상관관계 값을 포함한 통계 수치, 

학교 급)와 각 관련 요인들의 하위 요인들을 입력하였다.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요인으로 인해 연구 

자료를 유목화 하는데 있어서 2인의 연구자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공동 저자인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의

견을 교환한 후 아동상담 전공 교수 1명과 교육학 박사 1명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자간 코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연구자간 불일치가 나타난 부분은 첫째, 기본 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각 변인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볼 것인

지, 기본심리욕구 전체를 단일 요인으로 하여 효과크기 분석

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불일치가 존재했다. 둘째, 본 연

구의 대상인 아동의 연령을 범주화 시킬 것인지, 원자료를 사

용할 것인지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이차적으로는 기본

심리욕구 관련 요인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할 때 정보의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인 간 의미가 

유사하거나, 정적과 부적으로 표현된 요인들은 기존의 기본심

리욕구 관련 요인들의 연구(Moon & Kang, 2008)를 기반으로 

범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개인 요인은 동기, 목표, 스트

레스, 운동관련, 자아관련, 정서, 조절, 중독, 진로, 학업, 행동

으로, 부모 요인은 가정심리환경, 부모 정서 표현, 양육 행동, 

부모의 자율성 지지, 부모의 진로 선택으로 유목화 하였다. 학

교 요인은 교사, 또래, 학교생활로 유목화 한 후 교사는 애착, 

자율성지지, 통제로, 또래는 관계와 환경으로, 학교생활은 적

응과 참여로 유목화 하였다. 이 연구의 분류체계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료 분석 절차 및 효과크기 계산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 및 동질성 검증 등의 자료 분석을 위

해 MS Excel 2013을 사용하여 코딩하였고, 메타 분석을 위한 통

계 프로그램인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 

(Biostat, Englewood, NJ)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절

차는 전체 출판 편향 검증, 동질성 검증 및 전체 상관관계 효과

크기 분석, 개인, 부모, 학교요인에 따른 동질성 검증 및 아동

Table 1
The Studies Analytical Criteria Factors and Framework

Factor     Standard contents           
Independent mediator Basic psychological need (BP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Statistics data All sorts of figures, such as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s; F values; calculating effect size
Moderator Years; school grade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Related factors Individual factors; parental factors; school factors

Figure 1. PRISMA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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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 요인 간의 조절효

과 분석과 연도별 메타회귀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의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편향

(publication bias)을 검증하였다. 일명 책상서랍의 문제(file 

drawer problem)가 야기되는 경우로서, 연구자가 부정적인 연

구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추정하며 긍정적인 연

구 결과만을 보고하는 경향으로 인해 메타분석에서 표집의 대

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출판편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Rosenthal & Rosnow, 1991). 이러한 출판편향의 문제는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고 간주되므로 도출된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에 문제가 발생한다(Hwang, 2014).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메타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편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othstein, Sutton, & Borenstein, 2005; Stern & Egger, 2001). 출

판 편향을 확인하기 위한 완벽한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

으므로(Rothstei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을 통

하여 수집된 논문들이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대상이 

된 논문의 편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둘째, 동질성 검증 및 이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

증은 모든 효과 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추정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Hwang, 2014).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동질성 검증

의 통계량 Q값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Q값은 각 연구의 모집

단의 효과크기들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만을 검증할 뿐이므

로(Hwang, 2014)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넘어선 초과분산을 산

출하기 위해서 I2값을 산출하였다. p값이 .10보다 작고, I2값이 

50%이상이면 각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들은 상당한 정도의 이

질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Higgins & Green, 2011). 

셋째,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요인들과의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이하 효과크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효과크기 

검증 시에는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치하

지 않은 척도로 분석한 연구물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종

합하기 위해서는 동일 크기로 바꾸어 주는 표준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표준화된 척도를 메타분석에서는 효과크기

(effect size)라 한다(Hwang, 2014; B.-S. Jang & Shin, 2011).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Fisher’s Z
값으로 전환하였다(Wilson, Lipsey, & Derzon, 2003). 이는 상관

계수의 분산이 상관계수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관계수

가 큰 경우 정적인 편의(positive 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r값

보다는 표준화된 값인 Fisher’s Z로 변환하여 계산한 후 보고한

다(Borenstein et al., 2009). 

넷째,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변인의 하위 범주인 개인, 부모, 

학교요인에 따른 동질성 검증, 기본심리욕구와의 효과크기, 

학교 급(초, 중, 고)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 전체, 각각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Table 2
Categorization of Factors Related to Basic Psychological Needs

Related factor Area
Individual factors

Motivation SDT
Flow
Interesting
Inner motive 

Goal Achievement goal 
Life goal

Stress Stress management
External stress
Internal stress

Athletics
Self Identity

Self-respect
Affect
Regulation Self-regulation

Life-regulation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Game addiction

Career Career planning
Career decision

Scholastic achievements
Behavior

Parental  factors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Parents’ emotional expression
Parenting behavior
Autonomy support
Parents’ career choice

School factors
Teacher Attachment

Autonomy support
Control 

Peer Relationship
Atmosphere 

School life Adjustment
Participation

Note. BPN = basic psychologica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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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의 출판연도별 상관관계 효과크기의 경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해 meta-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출판편향 검증

최종 선정된 58편의 논문(효과크기 사례 수 = 1,176)에 대한 출

판편향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을 통

하여 수집된 논문들의 출판편향을 살펴보고 추정치 가감법 방

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표본의 편향성 여부를 분석하

였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unnel plot은 어느 정도 좌

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방법인 추정치 가

감법으로 일종의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조

율된 연구물의 보정 값과 관찰 값이 같아서 출판편향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기본심리욕구 전체 변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
기 및 효과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선정한 58편의 연구물에서 나온 1,176개의 효과

크기로부터 계산된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 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유의 수준 .05에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값은 

22,060.935 ( p < .01)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적용하였다(Higgins 

& Green, 2011; Hwang, 2014). 또한 총 분산 대비 비율을 나타

내는 I2의 값 역시 94.674로, 50보다 크므로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각 연구가 

Table 3
Trim-and-Fill Test Result

Studies trimmed ESzr 95% CI Q
Observed .394 [.382, .405]
Adjusted  0 .394 [.382, .405] 6,959.63975
Note. ESzr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Q = homogeneity statistic.

Figure 2. Funnel plot.

Table 4
Validation of Homogeneous and the Correlation Effect Siz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Heterogeneity Random effect model
n k Q (df) p I2 SE ESzr SE 95% CI p

Total 58 1,176 22,060.935 .000 94.674 .001 .394 .006  [.382, .405] .000

Note. n = the number of the researches;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Q = homogeneity statistic; SE = standard error; ES = effect 
sizes; CI = confidence interval.

S
ta

n
d

a
rd

 E
rr

o
r

Fisher ’s Z (Observed)

0.00

0.05

0.10

0.15

0.20

-2.0-2.0 -1.5 -1.0 -0.5 0.0 0.5 1.0 1.5 2.0 -2.0

0.00

0.05

S
ta

n
d

a
rd

 E
rr

o
r

0.10

0.15

0.20

-2.0 -1.5 -1.0 -0.5 0.0 0.5 1.0 1.5 2.0

Fisher ’s Z (Adjusted)



89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각각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었기 때문

에 모집단 효과크기 추정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무선효과 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394로 중간정

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였다(Cohen, 1977). 행동 과학 분야에 

있어 표준화된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안

된 기준은 .10–.30은 작은 효과크기, .30–.50은 중간 효과크기, 

.50 이상의 값은 큰 효과크기이다(Cohen, 1977; Hwang, 2014).

기본심리욕구가 사용된 변인 종류에 따른 상
관관계 효과크기

기본심리욕구의 변인 종류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

하였다.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수로 사용한 경우(n = 452)가 

가장 많았고, 독립변인(n = 435), 종속변인(n = 183), 상관 변인

(n = 78), 조절 변인(n = 28)의 순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효

과크기는 조절 변인(ES = .443), 독립변인(ES = .421), 매개변인

(ES = .402), 상관변인(ES = .35), 종속 변인(ES = .32)의 순서였

으며, 사용한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Qb = 36.730[4], p < .01).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과 전체 변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과 전체 변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

기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인 각 하위요인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10.271, p < .01). 분석 결과 유능성(.425), 관

계성(.377), 자율성(.368) 순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전체 상관

관계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77).

기본심리욕구 관련 각 개별 요인(개인, 부모, 
학교)의 효과크기 

기본심리욕구와 각 관련 요인인 개인, 부모, 학교의 효과크기

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다. 세 개의 각 요인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Qb = 7.817, p < .05), 분석 

결과 부모요인(.421), 학교요인(.414), 개인요인(.384) 순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효과 크기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77).

Table 5
Correlation Effects Size According to Variable Typ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PN k ESzr SE 95% CI p Qb

Independent 435 (36.9%) .421 .010 [.401, .441] .000 36.730(4)**

Mediate 452 (38.4%) .402 .009 [.385, .419] .000

Correlate  78 (  6.6%) .350 .020 [.311, .389] .000

Moderate  28 (  2.3%) .443 .047 [.352, .534] .000

Dependent 183 (15.5%) .320 .015 [.290, .350] .000

Note. BPN = basic psychological need;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Table 6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Related Factors 

Sub-Factor k ESzr SE 95% CI p Qb
Autonomy 346 .368 .011 [.347, .388] .000 10.271(2)**

Competency 346 .425 .011 [.392, .437] .000

Relatedness 353 .377 .010 [.357, .396] .00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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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 하위 요인(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과 전체 관련 요인(개인, 부모, 학교)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관련된 

전체 요인인 개인, 부모, 학교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첫 번째 각 기본심리욕구의 하

위요인인 자율성과 개인, 부모, 학교 요인 간의 집단 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율성과 각각의 부모요인

(.422), 학교요인(.376), 개인요인(.359)의 순으로 95% 신뢰구

간에서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ohen, 

1977). 두 번째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개인, 부

모, 학교 요인 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유능성과 각각의 학교요인(.418), 개인요인(.414), 부모

요인(.409)의 순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상관관계 효과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ohen, 1977). 세 번째 기본심리욕

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개인, 부모, 학교 요인 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Qb =  20.398, p < .01), 관계

성과 각각의 부모요인(.447), 학교요인(.433), 개인요인(.349)

의 순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Cohen, 1977). 

기본심리욕구와 개인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기본심리욕구와 개인요인의 집단 차이는 상관관계 효과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Qw = 302.540, p < .01, df = 784, p 
< .01). 이에 무선 효과를 사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개인요인

의 하위요인과 영역별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개인요인과 기

본심리욕구간의 상관관계는 ESzr = .337로 중간효과크기이다

(Cohen, 1977). 기본심리욕구와 개인요인의 하위요인별 상관

관계 효과크기 결과는 학업(.585), 자아(.575), 정서(.537), 운동

(.398), 조절(.353), 동기(.315), 진로(.313), 행동(.307), 스트레

스(.286), 목표(.277), 중독(.215)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개인요인의 하위요

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자율성과 개인의 

Table 7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Related Factors

Factor k ESzr SE 95% CI p Qb
Individual 804 .384 .007 [.369, .398] .000 7.817(2)*
Parental   93 .421 .017 [.388, .454] .000
School 279 .414 .011 [.393, .435] .00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5.

Table 8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Related Factors 

BPN Factor k ESzr SE 95% CI p Qb
Autonomy Individual 240 .359 .013 [.332, .385] .000 2.798(2)

Parental 26 .422 .037 [.350, .495] .000
School 80 .376 .018 [.341, .411] .000

Competency Individual 243 .414 .015 [.385, .443] .000  .065(2)
Parental 26 .409 .035 [.341, .477] .000
School 77 .418 .019 [.380, .457] .000

Relatedness Individual 242 .349 .011 [.327, .371] .000 20.398(2)**
Parental 29 .447 .025 [.398, .496] .000
School 82 .433 .022 [.389, .476] .00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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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정서(.465), 운동(.402), 조

절(.366), 동기(.352), 행동(.275), 목표(.164) 순으로 나타났으

며, 각 집단 간 상관관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65.870, p < .01).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개인요

인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유능성

과 개인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정서(.547), 운동

(.441), 조절(.370), 목표(.334), 동기(.317), 행동(.268), 스트레

스(.2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 상관관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Qb = 75.279, p < .01). 기본심리욕구의 하

위요인인 관계성과 개인요인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관계성과 개인요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

계 효과크기는 정서(.501), 행동(.382), 운동(.346), 목표(.314), 

조절(.309), 동기(.2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 상관관

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36.608, p < .01). 그 자

세한 결과는 다음 Table 9에 제시하였다.

기본심리욕구와 부모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무선 효과 모델(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기본심리욕

Table 9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Factor k ESzr SE 95% CI Qw I 2 Qb
Individual factors 785 .337 .006 [.326, .348] 302.540 94.853
   Motivation 84 .315 .023 [.271, .359] 302.540(10)**
   Goal 88 .277 .017 [.244, .310]
   Stress 33 .286 .016 [.255, .317]
   Athletics 259 .398 .014 [.371, .425]
   Self 28 .575 .035 [.506, .645]
   Affect 99 .537 .018 [.502, .572]
   Regulation 73 .353 .021 [.313, .394]
   Addiction 18 .215 .019 [.178, .251]
   Career 28 .313 .021 [.272, .355]
   Scholastic achievement 33 .585 .062 [.463, .707]
   Behaviors 42 .307 .019 [.270, .345]

BPN Individual sub-factor
Autonomy Motivation 27 .352 .046 [.263, .442] 65.870(5)**

Goal 27 .164 .029 [.107, .222]
Athletics 76 .402 .028 [.348, .457]
Affect 29 .465 .027 [.413, .518]
Regulation 26 .366 .037 [.293, .438]
Behavior 11 .275 .039 [.198, .353]

Competency Motivation 27 .317 .041 [.235, .398] 75.279(6)**
Goal 29 .334 .025 [.284, .383]
Stress 12 .227 .025 [.178, .276]
Athletics 77 .441 .029 [.385, .497]
Affect 29 .547 .035 [.479, .615]
Regulation 22 .370 .040 [.293, .448]
Behavior 11 .268 .030 [.210, .327]

Relatedness Motivation 30 .280 .031 [.219, .341] 36.608(5)**
Goal 29 .314 .025 [.265, .364]
Athletics 78 .346 .022 [.303, .390]
Affect 27 .501 .029 [.444, .558]
Regulation 22 .309 .031 [.248, .370]
Behavior 12 .382 .040 [.304, .46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w = within domain homogeneity; 
I2 = percentage of heterogeneity due to domain differences;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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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부모 하위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각 요인별 상

관관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이에 부모요인의 하위요인과 

기본심리욕구 전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Qw = 554.873, df = 72, p < .01), 부모 하위요인과 기본

심리욕구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ESzr = .398)로 중간 효과크

기였다(Cohen, 1977). 

부모 요인만을 연구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부모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부모 양육행동

(.583), 가정심리환경(.539), 부모의 자율성지지(.399), 부모 정

서표현(.383), 부모진로 선택(.339)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였

으며, 각 하위요인들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Qb = 32.927, p < .01).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따른 분석은 사례 수가 10개미만

(Hwang, 2014)이었으나 사례수가 부족한 변인들의 분석을 통

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부모 하위

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양육행동(.647), 

자율성지지(.549), 부모 정서표현(.461), 부모 진로 선택(.388), 

가정심리환경(.202) 순이었고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부모하위요인

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자율성지지(.606), 부

모 정서표현(.604), 가정심리환경(.509), 부모 진로선택(.477), 

양육행동(.355)의 순이었고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부모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부모 정서

표현(.521), 양육행동(.469), 부모 진로선택(.453), 자율성지지

(.404), 가정심리환경(.383)의 순이었고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Parental Factors

Factor k ESzr SE 95% CI Qw I 2 Qb
Parental factors 73 .398 .014 [.370, .426] 554.873(72) 91.105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12 .539 .036 [.468, .610] 32.927(4)**
   Parents’ emotional expression 14 .383 .046 [.293, .473]
   Parenting behavior 12 .583 .062 [.461, .705]
   Autonomy support 15 .399 .033 [.335, .464]
   Parents’career choice 20 .339 .020 [.299, .378]

BPN    Parent sub-factor
Autonomy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4 .202 .039 [.126, .279] 73.757(4)

Parents’ emotional expression 5 .461 .049 [.366, .556]
Parenting behavior 3 .647 .057 [.536, .758]
Autonomy support 5 .549 .064 [.423, .674]
Parents’ career choice 7 .388 .058 [.274, .502]

Competency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4 .509 .004 [.390, .627] 26.172(4)
Parents’ emotional expression 5 .604 .003 [.493, .715]
Parenting behavior 3 .355 .002 [.273, .436]
Autonomy support 5 .606 .012 [.388, .824]
Parents’ career choice 7 .477 .001 [.417, .538]

Relatedness Family psychological backgrounds 4 .383 .001 [.313, .453] 18.192(4)
Parents’ emotional expression 4 .521 .001 [.453, .589]
Parenting behavior 3 .469 .006 [.313, .624]
Autonomy support 5 .404 .001 [.343, .465]
Parents’ career choice 6 .453 .000 [.425, .48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w = within domain homogeneity; 
I2 = percentage of heterogeneity due to domain differences;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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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와 학교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무선효과 모델(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기본 심리욕

구와 관련된 요인 중 학교요인의 하위 구조의 효과크기를 분

석하였다. 학교요인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Qw = 4,805.936(258), df = 256, p < .01), 기본

심리욕구와 학교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전체효과 크기는 ESzr = 

.399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였다. 

기본심리욕구와 학교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결과는 학교(.512), 또래(.329), 교사(.3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간의 효과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b = 

124.339(2), p < .01). 또한 학교요인의 하위요인의 각 요인 간 

분석에 있어서 학교의 경우 학교 적응(.519), 학교 참여(.498), 

또래 요인에 있어서 또래관계(.400), 또래와의 분위기(.261), 

또한 학교 내 교사의 영역별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

율(.410), 교사통제(.286), 교사 애착(학생, 학교; .275)의 순으

로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각 집단 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Qb =  188.301(2), p < .01).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학교하위요인의 상관

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또래 관계(.847), 교사 관련

(.376), 학교 적응(.270) 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학교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또래 관계(.778), 교사 관

련(.435), 학교 적응(.369)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학

교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또래관계

(.590), 학교 적응(.423), 교사 관련(.419)의 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1).

Table 11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School Factors

Factor k ESzr SE 95% CI Qw I 2 Qb

School factors 259 .399 .009 [.382, .417] 4805.936(258) 94.632
   Teacher 95 .307 .013 [.281, .332] 124.339(2)**
   Peer 39 .329 .034 [.262, .396]
   School-life 125 .512 .014 [.485, .539]

School sub factor-I
Teacher Attachment 41 .275 .015 [.246, .304] 188.301(2)**

Autonomy support 23 .410 .041 [.329, .491]
Control 28 .286 .016 [.255, .358]

Peer Relationship 15 .400 .063 [.276, .523]
Atmosphere 21 .261 .036 [.191, .331]

School-life Adjustment 72 .519 .020 [.479, .559]
Participation 50 .498 .017 [.464, .531]

BPN     School sub factor-II
Autonomy School adjustment 31 0.270 .003 [.176, .364] 230.000(2)

Peer-relationship 9 0.847 .002 [.737, .958]
Factors related with teacher 10 0.376 .003 [.278, .476]

Competency School  adjustment 31 0.369 .001 [.262, .477] 230.544(2)
Peer-relationship 9 0.778 .002 [.700, .856]
Factors related with teacher 10 0.435 .002 [.327, .544]

Relatedness School  adjustment 31 0.423 .002 [.375, .459] 198.000(2)
Peer-relationship 9 0.590 .003 [.494, .686]
Factors related with teacher 10 0.419 .002 [.380, .471]

Note. Qb = the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groups; ES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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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와 학교급 별 상관관계 효과크기 

전체 기본심리욕구 관련 요인과 학교급의 효과크기를 분석

해 본 결과, 각각의 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Qb 

= 27.194(2), p < .01), 초등학생(.437), 중학생(.377), 고등학생

(.346)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학교급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409), 고등학생(.372), 

Table 12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ub-Factors) and School Levels

BPN School grade k ESzr SE 95% CI Q b
Basic psychological need Elementary 336 .437 .011 [.416, .459] 27.194(2)**

Middle 221 .377 -.012 [.353, .402]
High 163 .346 .015 [.317, .376]

Autonomy Elementary 102 .409 .019 [.371, .447] 2.616(2)
Middle 50 .361 .025 [.311, .410]
High 52 .372 .031 [.312, .432]

Competency Elementary 102 .460 .023 [.415, .505] 14.634(2)**
Middle 50 .422 .033 [.357, .487]
High 52 .334 .024 [.287, .381]

Relatedness Elementary 102 .445 .018 [.410, .480] 41.086(2)**
Middle 50 .289 .018 [.255, .324]
High 52 .321 .025 [.273, .370]

Note. k = the number of effect sizes; ESzr = effect sizes;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Qb = between groups homogeneity.
**p < .01.

Figure 3. Regression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y years.

Table 13
Regression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y Years 

Value SE -95% CI +95% CI z τ2

β    .00691  .00309    .00036   .01296  2.23693 .03945

Intercept -13.50854 6.21494 -25.68960 -1.32748 -2.1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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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361)의 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Qb = 2.616).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과 학교 급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460), 중학생

(.422), 고등학생(.334)의 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Qb = 14.634, p < .01).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

과 학교 급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

(.445), 고등학생(.321), 중학생(.289)의 순으로 각 상관관계 효

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Qb = 41.086).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12

과 같다.

출판 연도별 기본심리욕구 관련 전체 효과 크
기 회귀 분석

학술지를 연도별로 분류 한 후 각 학술지의 출판 연도를 연속

변수로 코딩한 후 회귀 분석한 결과, 2007년 연구와 2015년 연

구의 효과크기의 변화는 출판 연도의 변화에 따라 기본 심리

욕구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 Table 13). 또한 기울기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요인 

각각과 연구물에서 출판연도를 연속변수로 코딩하여 상관관

계의 연도별 효과크기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메타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 유능성은 출판 연도의 변화

에 따라 상관관계 효과 크기 변화가 크지 않았고, 기울기 계수

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관계성의 

경우, 출판 연도의 변화에 따라 관계성과 각 관련 변인간의 상

관관계 효과 크기 변화가 유의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기울기 계수를 확인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β = .00492, p < .01). 자세한 결과는 Table 14, Figure 4에 나

타나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 연구가 국내에서 시작된 2008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58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

해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발표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고 주요 변인들과 기본심리욕

구 간 관계의 종합 평균효과크기를 알아보며 아동의 기본심리

욕구와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고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체계

Table 14
Regression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Relatedness) by Years 

Value SE -95% CI +95% CI z τ2

β   .00492**   .00622    -.00726  .01711  .79200 .04552
Intercept -9.49605** 12.51351 -34.02207 15.02998 -.75886

**p < .01.

Figure 4. Regression analysi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relatedness) by years.



Chae and Cheong   96

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메타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기본심리욕

구의 하위요인과 전체 변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경우 다른 변

수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은 유능

성이라는 것인데, 유능성이 삶의 만족이나 학습, 학교 규칙, 교

사 관계 등과 가장 상관이 높다는 연구(E.-J. Heo  & Oh, 2014; 

Jeon, 2014)와 관계성 및 유능성 충족이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

에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S.-Y. Lee (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자율성의 경우 다른 변인들

과의 관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성을 기

본심리욕구 중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

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Ryan과 Deci 

(2002)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 사

회 및 문화적 특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아동기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의 성취 과정 중 자아에 대한 유능감의 충족의 중요

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Y. Han & Chang, 2015; E.-J. Heo & 

Oh, 2014; Jeon, 2014). 더불어 처음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번안

하여 타당화한 M. Lee와 Kim (2008)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

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측정 척도는 자율성과 유능성을 나누기

보다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고 

제언한 것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척도 구성에 대해 신중

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부모 요인, 학교 요인, 개인 요인의 순이었다. 하위요인에 따른 

분석에서는 자율성의 경우 부모 요인과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관계성의 경우 부모와 학교 변인이 개인변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유능성의 경우는 학

교, 개인, 부모 요인이 모두 비슷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

타냈다. 이는 부모 요인과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요

인이 개인 요인보다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 교사 및 사회가 아

동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개인요

인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학업, 자아, 정서 요인

에서 .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 효과크기(Cohen, 1977)를 나타

냈다. 자율성의 경우 정서, 운동과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를 나

타냈고, 유능성의 경우 정서, 운동에서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

를 나타냈다. 관계성의 경우 정서에서 높은 상관관계 효과크

기를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 관련 초기 연구에서부터 연구되

어온 주제인 학업 관련 변인은 기본심리욕구와 높은 효과크

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모두 정서 요인과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심

리욕구의 충족에 대체적으로 높은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영

향을 미치며,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과제 관여, 불안과 전반

적 자존감을 예측한다는 결과(Chirkov & Ryan, 2001)와 부분

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부모관련 요인은 양육

행동, 가정심리환경 요인이 기본심리욕구와 .5 이상의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에서 가족 

문제 해결, 가족생활 시간 공유, 가족 규칙 등의 가정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Jeon, Shin과 Yoo (2011)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속하고 주로 청

소년이라고 명명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여전히 가족이나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란 것(M. J. Kim & Ko, 2016)

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의 우울이나 공격

성,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Markey, Ericksen, & Tinsley, 

2001), 부모의 양육 행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자녀의 자

기결정성 발달을 저해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Shin, Jin, & Kim, 2010), 아동의 기

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발달

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기본심리

욕구와 학교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전체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

의 효과 크기였고, 기본심리욕구와 학교 하위 요인 간의 상관

관계 효과크기 결과는 학교 요인이 교사, 또래 요인에 비해 높

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학교요인의 각 하위요인 간 분석에 

있어서 학교 적응, 학교 참여가 보다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유능감(Deci & Ryan, 1990), 학

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학업 수행 등이 기본심리욕구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Y. B. Heo & Kim, 2012)를 지지하는 것이

다. 더불어 높은 또래 동조는 관계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관계성이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관계, 또래관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Jeon, 2014; Jeon et al., 2011)은 학

습 이외의 학교 요인과 관계성이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

게 한다. 넷째, 학교급 별 분석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순으로 기본심리욕구와 더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관계성의 경우, 초등학

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학교급 별 효과크기를 나타냈

으나, 유능성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국 교육 실정에서 성적과 입시라는 변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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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유능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생각된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적어

지기 때문이라고(Lim, 2015) 보이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

족을 위한 아동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학

교급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판연도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

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는 지속적으로 다른 변인들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하위 요인 중 관계성

만이 최근의 논문일수록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관계성이 다른 변인들

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관계성 욕구에 만족에 대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관계성 

욕구 만족의 중요성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Y. B. Heo & Kim, 

2012). 이는 앞선 결과들에서 관계성이 대부분 자율성, 유능성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내적동기 증

진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자체로서 개인에게 만

족감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Ryan & Deci, 200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있어서 관

계성은 자율성, 유능성과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변

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기본

심리욕구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가정과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아동의 전

반적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합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아동 발달적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물을 누락 없이 검색하여 찾

으려 했으나 누락된 논문이 존재할 수 있고 선정된 논문만으

로 종합적 분석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석 · 박사 학위논문이나 국외

의 자료를 포함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관련 변인을 종합하

여 제시하거나, 국내와 국외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비

교 ·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많은 연구물이 축적된 후에 

본 연구에서 개별 효과크기 수의 부족으로 제외된 변인들을 

포함시켜 탐색한다면 새로운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한 

종합적인 개관 논문(review paper)은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비

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와 유

사한 방식의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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